
<신인상 소설 심사평>

2023 5·18문학상 소설 부문 신인상 심사평

2023년 5·18문학상 소설부분에 총 91편이 응모했다. 심사기준은 첫째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에 부합 하는가 둘째 소설의 내용과 형식면에서 기본적인 완결성을 갖추었는가 셋째 
기존의 5·18문학의 범주를 뛰어넘는 신선함이 있는가 등이었다. 두 심사위원은 공통된 
기준 안에서 각자 세 작품씩을 선별했다. 하지만 그 기준에 적합한 작품을 찾기가 쉽지 
않았음을 고백한다. 그만큼 5·18민주화운동의 작품화가 녹녹치 않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
었다. 

응모작은 리얼리즘과 환상성으로 분리되는 모양새였다. 리얼리즘 계열의 작품은 기존의 
5·18문학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고, 환상성을 끌어들인 작품들은 나름 신선했지만 
환상성을 통해서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승화시키는 면에서 충분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우선 예심작품으로 「기억을 기억하다」 「황금동 소냐와 넝마주이 라씨」 「경찰과 영웅」 
「용서, 내 몫이 아니다」 「농담」 「무지개」를 가려냈고, 본심 작품으로 「용서, 내 몫이 아
니다」. 「기억을 기억하다」 「무지개」를 선정했다. 「용서, 내 몫이 아니다」는 선악의 대물
림 구조로 다소 형식과 내용이 단순했고, 「기억을 기억하다」는 완성도가 높았지만 불륜
이라는 내용의 위험성을 극복하지 못했고, 「무지개」는 서사능력이 뛰어났지만 후반부가 
상투적이었다.

두 심사위원은 최종 심사 논의 끝에 「용서, 내 몫이 아니다」를 당선작으로 올리는데 합
의를 보았다. 여타 작품들에서 보여지는 사건의 다양성과 신선함을 높이 샀지만 「용서, 
내 몫이 아니다」의 안정성을 넘어서지 못했다. 모든 응모자들에게 감사와 응원을 보낸다. 
앞으로도 5·18문학에 대한 꾸준한 애정을 바란다. 어떤 시대의 의미 있는 역사성에 매진
한다는 것은 작가 개인의 의식에도 그만큼 의미 있는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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